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라디오 사역부
크로아티아에서 22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 에릭 마로니 
선교사는 유럽의 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왜 삶과 사역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람들이 복음주의적 
교회에 대해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에릭의 팀이 살며 사역하고 있는 곳은 인구 25만 명의 
자그레브 서부로서, 침례교회는 단 한 곳 뿐 입니다.

교회 개척가로서 아내 줄리와 함께 섬기고 있는 마로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라티문 
크리스마스 헌금을 드림으로써 그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브라질의 한 사역 파트너가 라디오 사역에 
관한 아이디어를 언급했을 때, 마로니는 이를 복음을 전하고 
청취자들을 지역 모임과 연결시키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인 Radio Martin에 접촉했고, 
그들은 이 방송국이 가톨릭 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송을 진행할 용의가 있었 습니다”고 마로니는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두 개의 
15분짜리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었 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방송국 국장과의 관계를 쌓아갔으며 임대료를 낮추도록 
협상할 수도 있게 되었고, 라디오 방송국에서 녹음했던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방송을 생방송 45분짜리 프로그램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사역 팀은 현재 진행자, 번역가, 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9개의 지역 파트너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일주일에 두 번씩 설교와 찬양과 성도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청취자들의 전화 질문으로 방송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의 감독으로부터 보고된 청취율은 매 방송마다 

뿌려지고 있는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시작되고 있는 교회들은 언제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에서 다른 교회들을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릭 마로니,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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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이 전파를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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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명 이상이 듣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복음주의자가 총 
7,000명에 불과한 나라에서 청취자의 수는 상당합니다.

마로니는 그들의 채널에 맞추는 모든 청취자들이 복음을 
듣는데 몰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진리의 메시지에 자신들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로니와 그의 팀은 방송의 ‘광범위한 파종’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미 라디오 방송 사역의 주요 영향력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서 한 남자가 듀고 셀로[
교회]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몇 개월 간 찾아오더니 그는 
화요일 저녁 자신이 소유한 빈 상점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6개월 후에 그는 무심코 듀고 셀로 교회를 처음 방문한 
이유가 처음부터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마로니가 전합니다.

비록 마로니가 크로아티아어로 라디오 설교를 준비하는데 
20-30시간이 걸리지만, 그는 기꺼이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씁니다. 방송 외에도 마로니와 
그의 파트너들은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기독교 자료들을 
보급하고 마을 잡지에 월간 기사를 제공하며 전도 행사와 
대중음악회를 주최합니다. 그들은 ESL 수업을 진행하고 여름 
캠프를 개최합니다.

복음은 남침례교의 신실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방송 전파와 
크로아티아의 거리에까지 전해 지고 있습니다.

2일  •  11월 30일, 월요일 

더 많은 현지 파트너들이 크로아티아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디오 방송 사역을 통하여 많은 교회 개척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드는 수만 명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전파를 메운다.


